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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 출근 선전전과 중앙본부의 철야농성이 이어진 가운데 11월 10일(목)에는 전국 지부장이 각 지방본부의 철야농성에 동참, 단체교섭 결실을 위해 하나되어 전진하자며 결의를 다졌다. ��이날 각 지방본부에 속속 집결한 전국 조합간부는 자체 결의대회를 통해 좀처럼 진전안을 내지 않는 사측의 요지부동 교섭태도를 규탄하고, 조합원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 되어 단결하자고 강력 결의했다. ��중앙본부에서 함께 밤샘 중인 최장복 위원장은 강남 지방본부를 찾아 “아직도 노사 간 대척점에 서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송구 하다”고 밝힌 뒤 “그러나 중앙상집 어느 누구도 집행부의 책임을 망각한 적은 없으며, 정당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
�김영근 강남지방본부 위원장도 “경영진이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동조합과 성실히 대화해야 한다”며 전향적 자세로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.  ��������社, 11일 아침 노동조합에 교섭 재개하자는 뜻 전달�노사 간 시간 조율 후 다음 주중 협의 진행키로��한편 11일(금) 오전, 회사측이 교섭재개에 대한 의사를 밝혀와 노동조합은 상의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. 회사는 ‘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겠으니 다시 협의해 보자’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. ��노동조합은 이 같은 사실을 집회중인 각 지방본부 및 전국 조합간부들에게 알리고, 정확한 일정이 나오면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. ��이어 “회사가 어떤 진전된 입장을 보일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신의성실의무 원칙에 따라 의견 차를 좁혀나갈 것”이라고 말한 뒤 “다만 여전히 꼼수 제시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전 조합간부는 상경투쟁 등 중앙 지침을 위해 상시 대기하라”고 당부했다. 오는 14일(월)에도 출근선전전은 계속될 방침이다.





전국 조합간부, 각 지방본부에 모여 밤샘 결의대회 “단결 없이 승리 없다…결실 위해 하나되어 전진하자”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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